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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3세대 여성, 즉 손녀·모·조모 세대에 걸치어 이루어진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

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성 역할의 재생산에 주목하여 3 세대에 걸친 가정에서의

문화 전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1차적으로 전국
의 20대에서 90대까지의 여성 110명에게. 가정에서 전수 받은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의 내용에 관

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2차적으로는 3 세대 모두가 인터뷰가 가능한 일곱 가족을 선정

하여 각 가족의 세대로 부터 삶의 경험을 듣는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전
수 받은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 내용을, 성 역할 재생산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설문 조사의 분석에서는,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은, 모 혹은 조모에

게 ‘성공’ 및 ‘학력’ 을 중시하는 인식과 태도를 전수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면담 조사의 결과
분석에서는 한국 여성 문화전수의 주된 내용은, 세대 및 계층과 무관하게 ‘좋은 배우자 선택’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안

정을 위한 배우자 선택이 신분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문화가 세대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가정에서의 평생교육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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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는,

범죄나 선거이슈 등과 같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논쟁에서 남녀대결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에 관하여 청년층에서는 75%를 상

회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주간경향, 2022).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쟁점은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의 공통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신군자,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포럼(WEF)이 2006년부터 경제활동 참여기회, 교육, 건강·수명, 정치적 권한 등 4개 부문

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화해 공표하는데, 한국은 매년 100위 밖에 머물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9). 나아가, 코로나 이전의 한국 남녀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71%인데 비

해 여성이 47%로 20%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중앙일보, 2019). 또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계층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어서 여전히 한국여성

은 경제활동 참여기회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차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사회로부터

유래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조모 세대에서는 여성이 자아실현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생

애에 걸쳐 경험하고 그러한 한계를 자녀세대에도 재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육개

발원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하락하였으며,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를 꼽은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한국경제, 2022). 또한 30-40대의 젊은 여성에서는 자신의 커뮤니티 활동을 중시하면서 자

녀에 구속되지 않고 삶을 사는 중산층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김미숙, 2015; 이은주, 2018). 이

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의 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갈등 그중에서도 자아의 사회적 문화적 형성에, 이른 시기부터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가정에 주목하여 차별적인 성 역할의 발생 및 지

속, 그리고 변화하는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세대를 거쳐 여성차별이 어떻게

관습적으로 성 역할 내면화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성이, 사회의 성 역할의

기대와 가정에서의 성 역할의 내면화 사이에서 자신의 성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여 가는 모습

을, 세대 간 변용에 주목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가정에서의 젠더 갈등 해소

를 위한 교육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에 성평

등의식의 형성이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생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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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되어 성 역할에 대한 일정의 경향성이 굳어진 아비투스는, 성인기의 여성교육의 효

과에도 억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성년기에 부모의 교육적 개입을 통하여, 성인

기가 되었을 때,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대응력을 조금씩 육성하는 것은 의미있는 교육적 과

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적인 영역으로서 공권력이나 제도기반의 교육이 직접 침투

하기 어려워,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시기에, 부모의 젠더인식과 태도가, 그대로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가정은, 사회의 체계적인 교육적 산물이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 서로 영

향을 미치며 가장 밀접하게 학습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양한 암묵지를 통하여 젠더이해와 젠더태도를 배워간다는 점에서, 가정을 적극적인 평생학습

환경으로 조명하고 종래의 가정에서의 성 역할 사회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의 과제로서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의 교육

이나 문화를 통하여 습득한 성 역할 인식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3대 여성, 즉 손녀·모친·조모 세대에 걸친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

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여성 성 역할의 재생산 주체를 ‘여성 세대’ 및 ‘가정’

으로 설정하여 3 세대에 걸친 가정교육의 유형과 문화 전수의 내용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분

석하였다. 본고에서 말하는 ‘문화 전수’라는 함의는 가정에서 여성에게 전수되어 왔던 성 역

할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가, 여성 3 세대에 걸친 진로와 삶 전

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여성 20에

서 90대까지의 3 세대에 걸친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 내용을, 삶에 대한 경험적 진술에 근거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에서 모친의 특징

한국의 가정교육은, 가국일체(家國一體)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구성원으로서

의 가족 구성원을 간주하는 문화와 ‘효(孝)’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깊다는 내용이 도덕 교

과목을 중심으로 전수되어 왔다. 유교적 가부장적인 한국문화 속의 여성을, 사회문화적 위치

에 주목하여 인류학적으로 연구해온 문화인류학자 조혜정은 ‘한 사회의 여성해방 운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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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 대개 경제 체제와 문화 구조 간의 괴리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야 했던 움직임(조혜정, 2008: 5)’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을 억압해온

주체는 정체 분명한 ‘큰 폭군’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폭군’들을 포함하며, 그 작은 폭군이

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조혜정, 2008: 5). 박혜경(2008) 또

한 한국의 기혼여성들의 일상의 노동이 간소화해짐과 동시에 자녀교육 경쟁을 위한 어머니

노동과 재산증식 노동이 새롭게 증가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적 보상을 부여받고 있는 점

을 분석하였다(박혜경, 2008). 이는 유교적 사상 속에서 사회적 혹은 공적 영역에서 지위를

보상받지 못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지위를 보상받는 데 자녀의 교육과 자산증식

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미숙, 2015; 이은주, 2018).

시대별로는 1960년대의 여성들에게는, ‘현모양처’와 ‘현대화’라는 이데올로기가 혼재하였고,

1970년대는 전통적 현모양처에 뿌리를 두되 부업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희생적인 여

성’을 미덕화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는 ‘현대 여성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음을 신문기사 분

석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은 여가 문제에 있어, 이 시기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때라고 하였다(차민경, 2019). 나아가 박

혜경(2009)은 전업주부의 정보수집과 공교육 관리는 자녀교육에서도 여성의 노동 강화를 초

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명문대 출신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우수한 성적에 대한 요

구를 정당화하였고 자녀들의 경쟁체제에 대한 동조와 저항이 모두 어머니의 정체성에서 비롯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박혜경, 2009). 한편 나윤경(2014)은. 여성들은 자신의 자본주의적 생

산성을 아이를 위해 포기함으로써 모성이데올로기를 실천하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대체할 ‘모성적 생산성’을 발휘함을 지적하며, 평생교육 안에서 모성의 재생산 노동을 생산

노동화 하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나윤경, 2014: 1).

2. 성 역할의 사회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가정교육은, 자녀의 사회적 역할, 특히 성 역할 정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성 역할은 한 사회에서 여성 또는 남성에 따라 각기

달리 기대되는 행동양식과 사회적 역할(Block, 1973)로서 개인은 성장 과정 동안 남성적 역할

이나 여성적 역할과 연합된 특성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성 역할 정체감을 확립하여

간다고 한다. 이러한 성 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가정환경 요인, 교육기관

요인, 사회환경 요인 순으로 나타나는 데 그 중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

육태도, 성 역할 태도 및 인식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고현, 황정련, 2013).



한국여성 3 세대의 가정교육과 문화전수에 관한 연구

- 35 -

나아가 가정환경이 성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기관보다 더욱 강하다. 강태중 외(2003)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는 횟수가 아동의 사회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요컨대 학교 교사에 비하여 가정에서 부모나 어른들이 더 빈번하게 남

성적 또는 여성적 경향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춘희, 권용만(2008)에 따르면,

가정에서 모친은, 양육태도를 통하여 성 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언어를 통

하여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과다한 요구를 통하여 오히려 자녀가 여성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

성장요구실현에 대한 장애를 겪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듯 가정교육에서의 성 역할 사

회화는, 실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

다. 나아가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한 성 역할의 사회화는 성장시기에 동성집단의 선호와 그로

인한 특정의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어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Martin, C. L.,

& Fabes, R. A., 2001).

한편, 성 역할의 사회화는 가족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거주지역, 경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일수록, 기혼자일

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정, 2013).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취업과 교육수준은 여성 집단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 가구에서 비빈곤 가구에 비해 가부장적

인 성 역할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영미, 황경란, 김진석, 2015).

또한 거시적으로는 성 역할 기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국가의 보육제도의 개선, 기업

의 돌봄참여 나아가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속에서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안병철, 2010).

또한 양육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던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치고

사회환경의 영향력 특히 미디어 환경을 통하여 여성의 자기실현의 변화양상을 인지하며, 변

화도 보여져 왔다. 그리하여 성 역할의 기대는, 한편에서는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

을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

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남성의 일

을 하는 ‘역할전환’ 유목에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정, 2007).

이렇듯 성 역할의 기대는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교육환경, 나아가 사회환경을 통하여 재생

산되며 동시에 변화, 개선되고 있다. 또한 성 역할의 고정화나 보수화의 근간이 되었던 가정

환경의 영향력 또한, 핵가족화, 모친의 학력· 직력· 경제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개성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양성 협동적인 측면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

역할 기대 및 성 역할 사회화에 대한 유연성·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과제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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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을 통한 문화전수 연구의 의의

한편,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관한 문화 전수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정의

문화가 사회의 문화로 확산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인 외(2001)가 제기한 것

같이 여성들의 사회적 직업적 지위가 매우 낮은 것이 사회의 차별 관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

으나,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성별 분업이 직장에서의 노동 분업으로 나타나는 모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재인 외, 2001). 물론 여성의 성역할 정체성 등이 오직 가정에서의 문화전

수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사회변화로 인한 고용관행의 변화, 교

육의 영향력,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계속하여 성장과정에서의 성

역할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력사회풍조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나윤경 외(2007)가

지적하듯이 모성수행의 가장 큰 부분이 자녀(사)교육으로서 간주되어 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여성을 자발적인 ‘극성’으로 만드는 데 여기에는 여성을 교육담당자로 호

명하고 상벌로 훈육하는 내·외부의 가부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여성의 성역

할 정체성에 대한 영향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가정에서의 문화와 함께,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사회 및 시대적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한다. 나윤경 외(2007)가 지적하듯이 모성에 대한

담론은 ‘동시성과 통시성 혹은 누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스팩트럼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이 모성경험, 즉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의 과정(김현주, 2017)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전통적 교육관을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사

고의 전환이나 사회적 지지자들로서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손녀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누적성보다는 동시성, 즉 시대와 사회의 특

징에서 생기는 변화, 즉 학력이나 고용관행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문화전수의 연구는 세대 간 분석을 통하여 누적성에 근거한 문화전

수의 재생산을 보면서 동시에 재생산을 해체하여 가는 동시성의 특징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

다. 조모세대가 젊은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시대에는 동시성을 구성하는 성 역할 기대에 관한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빈약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재생산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자가 된 시점에서는 고령자도 다양한 외부학습요인에 의하여 보수적으로

가정을 통하여 전수된 문화를 해체하기도 한다. 박성희(2009)는 노년기에도 고령자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자본으로서 이웃 망을 제언하였고 중년기 여성을 연구한

이지혜(2004)도 수다를 통한 학습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무형식학습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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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개방적 소통과 사회적 지지 환경이 풍부해지면 중년기·노년기에도 여

성의 성 역할 정체성 재구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성 역할 기대

와 관련된 문화도 세대 간의 문화전수를 통하여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으나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을 통하여 전수된 문화로부터 자신을 재형성하는 과정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엇을 전수받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점이다. 그러한 점

에서 세대 간 여성의 성 역할 기대에 관한 문화의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대에서 90대까지의 여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담 조사를 통해 가정 내에서 여성으로서 전수받았던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을 분석한다. ‘과잉순응’을 강요받았던 모·조모 세대에서부터 ‘자녀관리

문화(김미숙, 2015)’로 적극적인 교육적 투자를 받아왔던 손녀 세대 간의 문화 전수 내용을

검증하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성차(姓差) 현실을 ‘가정’의 범주 내에서 분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 역할의 보수적 재생산의 환경이었던 과거의 가정교육, 특히 가

정 내의 규범교육과 기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그 안에서 성 역할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의 모순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1차 온라인 설문조사와 2차 면담 조사 10회에 걸쳐 진행되었

다. 온라인 조사는, 세대별로 유사하게 받은 교육에 관한 범주를 구성하기 위함이고, 면담 조

사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삶의 경험적 기술에 근거하여 한국 여성 세대 간의 주요 문화

전수의 내용을 재구성화 하기 위함이다. 일곱 가정의 3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여 텍스트화 하면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역사적 맥락을 연계하여, 한국여성의 문화 전

수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John W.Creswell 에 의하면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그리고 문서, 집단 대화)으로부터 개인

이 살아온 경험, 말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한다(조흥식 외 재인용, 2021:103). 또

Clandinin & Connelly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참여자들이 연대순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종종

연대순으로 정리되며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시간적 변화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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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Czarmwska, 2004; Ollerenshaw & Creswell, 2002; 조흥식, 2021,

104-108). 한편, 박병기 외(2015)는 이하와 같이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참여자의 일부가 되며, 참여자 또한 연구자
나 화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렇게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서

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존재적 성장을 이어가는 하나의

공유된 이야기적 경험인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단지

현장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는 Clandinin과 Connelly의 말이 이러한 내러

티브 탐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박세원, 2007, 45-46)고 하였다(박병기 외, 2015: 384).

또한 강현석(2015) 외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inquiry)란 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탐구방식으로,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reliving) 과정으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강현석, 2015).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의 삶과 의식에 접근

하였던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여성 내에서 재생산되는 성 역할 문화에 관해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면담 조사 대상인 일곱 가정의 3 세대 여성은 지속적인 유

선 통화 및 10회 이상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기록을 통해 빈번히 언급되는 내용을 재구조

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내용은 우선 3세대의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1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은 설문 문항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

시하였다. 20대에서 90대까지의 여성을 3세대로 분류하는데 애매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

국사회의 특수한 현대사적 배경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대학생인 20대 여성은 초·중·고

및 대학 시절까지 여성으로서 남녀 차별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의 조모는 60-70대가 다수이다. 그리고 40대가 손녀인 세대는 조모가 90대 이상으로, 연령에

폭이 커서 3세대의 구성 및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여, 공통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손녀 세대를 40대까지 포함시켜 모 및 조모 세대와의 비교가 가능한 세대로 구성하였고,

46세에서 65세는 학력을 중시해온 세대라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거나 남자 형

제의 학비 원조 및 가사 등 성 역할 기대에 부응한 담당역할을 주축으로 하였던 세대로 구성

하였다. 마지막 66세 이상은 주로 학력과 무관한 세대로서 ‘가사담당’ 혹은 ‘생계담당’의 역할

을 강요받은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사 시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

까지 1년 7개월간이다.

2차 내러티브 면담 조사는 1차 온라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3 세대의 면담 조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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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참여자 일곱 가족을 선정하여, 손녀세대는 유선전화 및 면담조사로 인터뷰 내용을 기

록하였고, 모세대 일곱 명은 월 1회씩 10회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취합하여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다. 일부 고령의 조모에 대해서는 모세대가 대신하여 전달해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 1> 세대별 온라인 조사 개요

<표 2>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 복수 선택 다수 포함

구 분 조사방법 조사대상

１차

온라인 설문조사

2021년 4월 1일～2022년 11월 31일

전국의 20대에서 90대의 여성 대상
(총 110명)

20-45세（30명）

46-65세（60명）
66세이상（20명）

2차
면담조사

전화 및 면담 조사
일곱 가족의 손녀·모·조모의 세 세대

(총 21명)

20-30대(손녀세대 7명)
50-60대(모세대 7명)

70-90대(조모세대 7명)

구 분 내 용 문항수

가정내의

주된 문화전수

내용

가정교육의 주된 담당자
강조되었던 예절교육과 가족행사

가정 내의 성 역할

부모 혹은 조부모가 가르쳐주거나 함께 했던 학교교육 및 학습
주말 및 명절 등의 가족단위의 활동

친인척이 모이는 계기

가족 간의 대화 및 태도 유형
형제간의 갈등 상황의 대처 유형

1
2

1

1
1

1

2
1

초·중·고

시절의
가정교육

초·중·고 시절 주요시 되었던 예절 및 교육 유형

초·중·고 시절 강조 되었던 대인관계
훈육의 유형

칭찬의 유형

성 역할 유형
가족행사의 유형

2

1
1

1

1
1

진로 및
미래설계에

대한 기대

학력에 대한 기대
사회진출에 대한 기대

연애 및 결혼에 대한 기대

독립에 대한 기대
진로 결정의 주체

타인과의 갈등에 대한 대처 유형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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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온라인 조사 참여자와 내러티브 면담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라인 조사 연구참여자를 한국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을 기준으

로 <표 3>과 같이 구분하여, 20세∼45세 30명, 46∼65세 60명, 66세이상 20명으로 총 110명

이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였다. 20세에서 45세의 손녀 세대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더불어 ‘전

략적 자녀관리형(天童睦⼦, 2022; 新保敦子, 2022)’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여성의 학력과 성공
또한 중요시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과 동일세대로서 높은 학력

에도 불구하고 취업전선에서 여전히 성차별을 겪고 있는 세대이다. 모세대인 46세에서 65세

는 여성이 가정의 생계지원을 하거나 사회적 및 경제적 독립을 시도하였던, IMF 경제위기

를 겪은 세대로 설정하였다. 66세 이상은 가정 내의 가사 및 노동을 주체적으로 하는 생계를

담당하는 세대로 설정하였다. 이 세대에는 전쟁 혹은 생계 활동으로 인한 남성의 부재를 대

신하여 가장의 역할로서의 ‘강한 어머니’ 혹은 ‘희생적 어머니’ 상을 강요받은 세대이다. 즉

각각 ‘학력·성공’ ‘자립 및 여성의 성 역할’ ‘생계 및 노동자’로 세대별 키워드를 설정하여 분

류하였다.

미시적 분석으로서의 내러티브 연구참여자는 일곱 가정의 3 세대 여성으로 구성된다. 다

양한 계층 및 지역별로 A가족부터 G가족으로 분류하여 세대별 차이와 계층별 차이에 따른

삶의 경험과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역사적 맥락을 연결하여 문화 전수의 개념

으로 재구성하였다. 계층의 구분기준은 연 수입을 중심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상류층부

터 하류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3> 3 세대의 구분 기준

* 조남주 작가의 2016년 출간된 소설로 대졸여성의 결혼 및 육아 과정을 현실적으로 담은 내용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도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갈
등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화 하는 데 큰 계기가 된 도서이다.

구 분 역사적 배경 가정내 문화전수 내용분류

손녀세대: MZ세대、 전략적 교육,

기 타
요즘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대한 느낌
본인 및 모와 조모의 학력 등

1
2

합 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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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밀레니얼・디지털세대
* IMF세대: 1997년도 IMF 구제금융시대의 외환위기 영향을 직격으로 맞은, 당시의
청년세대를 가리킴

Ⅳ 연구결과

1. 온라인 조사 결과

온라인 조사는 구글 온라인 조사에 의하여 전국 1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서술형 답변과 복수 응답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 통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조사 결과는 엑셀로 수작업하여 분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총 26 문항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내용을 정리한다. 가정교육의 내용 중 규범적 가정교육의 내용을 연령에

따라 3 세대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화 전수에 관해서는 ‘가정에서 자주 경험한 것’ 또는 ‘본인

(여성)에 대한 진로에의 기대’의 문항으로 3 세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외의 일부 서술형

답변은 내러티브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공통점을 도출하여 재구성의 텍스트에 활용하였다.

가. 가정교육

3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내의 가정교육 담당자’에 관해, 손녀 세대는 30명 중 22

명인 73.3%가 ‘어머니’로 답변하였고, 모세대 및 조모 세대는 양측 모두 57.9%(각각 33명/ 11

명)가 ‘어머니’로 답변하였다. 66세 이상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조부모가 15.8%로 높게 나

타났는데, 대가족의 가족구성이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선 20세에서 45세까지의 각각 ‘유아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초등학생 시절 가정에

서 중시된 것’, ‘중·고등학생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을 살펴보았다. 20대의 경우 ‘전략적’으

로, 전업주부인 엄마를 중심으로 사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까지 부담을 지고 입시제도 중심의

20-45세（30명）　 IMF 베이비 세대 자녀관리 문화 세대
모세대:

46-65세（60명）

IMF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 부여 세대,

가정에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조모세대:

66세이상(10명)/

75세이상（10명）

식민지 및 전쟁의

직·간접 경험 세대

가사 및 생계책임자로서의

강한 여성, 희생적 여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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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루어진 세대이다. 초등학교시절부터 규범적 가정교육과 무관한 ‘공부하기’가 높아지

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림 1]과 같이 ‘공부하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림 1] 20-45세 손녀세대의 중·고등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한편 46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학력을 위한 교육보다는 규범적 가정교육에 관해 고루 분

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는 ‘취업하여 가계를 지원하기’, ‘효도하기’ 등이

다수였고, ‘형제에 대한 태도’에는 ‘동생 돌보기’, ‘장남 학비 원조하기’ 등을 다수가 답변하였

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모세대 역시 손녀 세대와 유사하게 중·고등학교시절에 60명 중에서

32명이 ‘공부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보편적이며 그 학력

이 ‘취업’과 연계되기에 공부를 강요받은 세대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 5,

60대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본인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은행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거나,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장에서 돈을 벌어 집에 송

금해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장남보다 낮은 학력인 전문대학 등

에 진학하여 빨리 사회에 진출하기’ 등의 답변이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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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6-65세 모세대의 중고등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반면 66세 이상에서는 ‘여자답게 행동하기’, ‘부모에 대한 태도’, ‘가사 및 동생 돌보기’ 등

이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가 높게 나

타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는 [그림 3]과 같이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조모 세대

의 다수가 초졸 및 중졸 이하의 학력이 많기 때문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3] 46-65세 모세대의 초등학교 시절 가정에서 중시된 것

나. 문화 전수

문화 전수의 내용은 가정 내에서 중요시된 것과 본인의 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문항으

로 구성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손녀·모·조모 세대

모두 유사한 유형이 나타났다. 3 세대 공통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과 ‘좋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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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나는 것’이 높게 나타나며 20대의 경우는, ‘학력’을 가장 중시하였고 타 세대에서도 학력

은 낮지 않은 특징이다. 즉 한국 여성으로서의 ‘성공’을 위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며 그를 위

해 ‘좋은 학력’과 ‘좋은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다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46세 이상에서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답변이 높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20대에서 ‘사

회적 성공’의 비율은 낮았으며 여전히 ‘전문직 배우자’, ‘좋은 배우자’에 대한 비율이 높게 유

지되며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가 ‘어머니’를 통해 전수되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

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고학력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이

자녀교육과 자산증식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전문직 이외의 사회생활은 경시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박혜경, 2008; 김미숙, 2015; 이은주 2018).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근현대사에 있어 식민지 및 전쟁 등의 비극적 역사 속에 한국

여성에게 있어, 70대 이상의 조모 세대는 농업 및 가사 노동자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정

체성이 가장 강했다. 이에 비해 모세대는 장남 혹은 남자 형제를 돌보거나 학비를 지원하는

생계 지원자이자, 결혼 후에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는 전략적 전업주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손녀 세대는 모세대의 이루지 못한 꿈을 강요받으면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세대라고 분류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장남에게 학비를 지원

하기 위해 사회에 일찍 진출하였다’, ‘남자 형제 돌보기’ 등이 많았으나, 20대는 ‘가사는 전혀

강요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다수가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45세까지 답변을 보면

‘중·고등 시절 가정에서 중시하였던 교육’에 대해서 총 30명 중에서 ‘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나쁜 친구 사귀지 않기’가 14명으로 높게 나왔으나, ‘가사 돕기’는 7명, ‘형

제자매에 대한 태도’는 11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40대였다. 이는 딸에 대해서도 학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결과이며 전략적 사교육 및 입시정보 등의 주담당인 엄마로서, 20대는 입시교육

에 몰입하였다는 답변으로도 방증 되는 부분이다.

또한 가정 내의 성역할에 있어 70대 이상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나

40세에서 65세 사이에서는 남자 형제의 케어를 강요받거나 학비 지원 등으로 일찍 사회생활

을 한 것에 대한 분노와 회한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60대 여성은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어머니는 늘 장남에 집착이 심했다. 그래서 남동생들을 타지역에 유학보내면서 나는

그 옆의 전문대학을 보내서 두 아들의 밥을 챙겨주라고 했다. 공부보다는 좋은 시절

을 두 아들에 대한 돌봄으로 보냈다. 내 나이에 나쁜 학력은 아니지만 나는 늘 부모,

특히 엄마에게 분노가 있다, 지금도 엄마의 집착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70대 여성은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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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는 장남

인 오빠를 아버지처럼 모셨다. 나는 7세부터 밥을 짓고 청소, 밭일 등 어머니가 힘들

까봐 열심히 도왔지만 오빠는 늘 따듯한 쌀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다.

나는 여자니까 학교 가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

[그림 4] 20-45세 가정에서 종종 경험하였던 것/ 진로에 대한 기대감

[그림 5] 46-65세 가정에서 종종 경험하였던 것/ 진로에 대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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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66세 이상 가정에서 종종 경험하였던 것/ 진로에 대한 기대감

다. 온라인 조사 분석결과

한국사회는 가족이 일체가 되어 생계와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족공동체가 전

투적으로 살아온 현대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의미 또한 ‘학위’ 취득과 결

부된 ‘성공’의 함의가 강하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의 의미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과제 수행 혹은 사교육적 의미가 강하다. 그 외, 가족 모두가 의미를 두는 가정교육은 명절

등의 가족 행사 및 종교 활동이 주된 유형이라는 것을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었다. 명절에

는 장남을 중심으로 제사 지내는 법 등을 조부 및 부에게 전수받는 것이 유일한 가정 내의

규범적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전투적으로 생계를 위해 살아가며 특히 여성은 부

모를 돕기 위해 가사 역할을 담당하는 삶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 있다. 종교 활동으로서는 일

부 가정에서 주말에 모든 가족이 교회 및 성당, 그리고 절에 가서 연령별 활동을 하면서 대

인관계 및 비형식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중장년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교육의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70대 이상에서는 상류층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학에서 중졸 이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남자 형제보다 낮은 학력

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 연중행사 중 가장 중요시되는 행사’에 관해 손녀 세대는 30명 중에

서 28명이, 모세대는 60명 중에서 56명, 조모세대는 20명 중에서 18명이 ‘설날과 추석’을 꼽았

다. 또 모든 세대의 다수가 명절 행사에서 남녀 차별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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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가족 행사에서 본인의 주된 역할’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세대에서 ‘요리 만들기’ ‘정

리하기’ ‘부엌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다수의 매체에서도 연속적으로 보도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서울신문, 2022).

‘학습’의 의미에서의 가정교육에 해당하는 ‘독서’ 및 ‘신문 구독’ 등은 중산층 이상에서 주

로 경험하였고,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또한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종종 경험했던 것’에 대한 문항 10개 문항 중에서는 3 세대 모두 ‘여자답게 행동하

라고 했다’와 ‘공부하라고 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를 중심으로 ‘책과 신문읽기를 권유받

았다’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교육과 학교 교사에게 전수받았던 교육관의 차

이’에 관해 3 세대 모두 85% 이상이 일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내용에서는 ‘공부’와 ‘여

성다운 행동’ 등이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교련’ 교과목을 이수한 세대에서는 남녀 성 역할을 학교에서도 강요받았다고 답변하였다.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이해되었던 가정교육과 성 역할 부여 외에 독서 및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학습은 한국사회, 특히 여성에겐 기회가 희박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남자 형제보다

학력이 낮았고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경험은 모·손녀 세대에게 경제적 안정에의 집착을

재생산하는 기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면담조사 결과

1차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다양한 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3

세대의 면담이 가능한 일곱 가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일곱 가족의 3 세대를 대상으로 대면 및 유선의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다. <표 5>는 면

담 내용을 가정 내의 세대별로 비교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A가족의 경우, 상류층의 조모, 전문직인 모, 프리랜서의 손녀가 그 대상이었다. 60대

의 모세대 여성의 경우,

학교행사에 늘 부모가 같이 참여해주었고 학교 임원을 모두 맡아서 하도록 지도받

았으며 주말에는 온 가족이 성당에 다니면서 성악과 악기연주를 배웠다. 사립고등학

교를 졸업 후 서울 시내의 명문대에 진학하여 결혼하였다. 품위 있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당연시하며 살았고 딸에게는 자유롭게 살기를 권유했다. 늘 남녀평등하게 살았

다고 생각했으나 결혼 후에 양가 부모가 남녀형제 간에 일정 정도의 차별을 두고 있

* 계층의 구분기준은 연구참여자 본인의 판단(주관적 평가) 에 맡겼으나, 경제적 판단이 강하게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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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게 되었다.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B·C·D·E 가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세대에서 손녀

세대로 전수된 가정교육 내용을 보면 ‘좋은 남자 만나라’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라’ 등이 있었

으며, 계층이 상이하지만 A·F·G 가족은 손녀 세대에게 ‘자유’ ‘방임’ ‘자립’ 등을 언급하며, ‘성

공’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제한은 크게 강요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 중산층 가정의 사교육 열이 가장 높고 전략적 자녀교육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결과

를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받아왔던 20대를 중심으로

D·E 가족의 손녀 세대에서 알 수 있듯이, 성 역할 부여는 전혀 없이 오로지 공부만을 강요받

았으며 부모에 대한 부채감과 원망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B 가

족의 손녀 세대 여성은,

가사와 동생 돌보기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했다.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유치

원부터 강남 학원까지 내가 쓴 학원비가 수억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에 만

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업주부로 나와 동생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

고 답답하기도 하다. 결국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살 텐데 왜 그렇게 공부만 했어야했

는지 원망스럽다.

명문대학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부럽기

도 하다며 부모 또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고위공무직에 취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

아 부담스럽다고 첨언하였다. 칭찬받은 기억은 오로지 성적관련이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명절

등 가족 행사는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표 4> 계층별 면담자의 특성

구 분

(자녀구성 및 유무)

연령 직업 학력 경제적 계층

A 가족: 3남2녀

1녀

독자

93세

63세

38세

전업주부

교육자

무직

고졸

박사졸

대졸

상류층

상류층

무응답

B가족: 3남3녀

1남3녀

독자

85세

56세

21세

전업주부

공무원

대학생

중졸

석사졸

재학중

상류층

상류층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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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연구, Clandinin과 Connelly의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자료 및 면

담조사의 텍스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 경험의 진술에 관련된 ‘문화’와 ‘역사적 맥락, 그

리고 그에 관한 문화전수의 재구성(restoring)을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Czarmwska,

2004; Ollerenshaw & Creswell, 2002; 조흥식, 2021,107-108).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각 가정의 모 세대를 중심으로 3 세대의 연도별 스토리 맵을 구성하였고, 유년시절

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 맵에 키워드로 추가하였다. 둘째, 결혼 전후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개인사적 사건사고들을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과 연계하였다. 셋째, 일곱 가정의

스토리를 역사적 맥락으로 범주화하여 ‘한국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으로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사 및 역사적 맥락과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나타난 문

화 전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과의 논리적 연계를 위해 연구참여자

에게 재구조화된 텍스트를 제시하는 확인 과정을 매회 거쳤다. 그 분석결과를 각 세대별 정

체성으로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 가족: 5남2녀

1남3녀

독자

76세

50세

22세

농업

교사

대학생

초졸

대졸

재학중

하류층

중류층

무응답

D 가족: 2남2녀

2남2녀

3녀중 장녀

79세

54세

20세

전업주부

전업주부

대학생

고졸

석사졸

재학중

상류층

중류층

무응답
E 가족: 3남2녀

1남1녀

무

85세

62세

35세

농업

전업주부

교사

초졸

초대졸

대졸

중하류층

중류층

중류층

F 가족: 8남

1남1녀

무

94세

62세

31세

농업

노동직

의료인

무학

고졸

대졸

하류층

하류층

중류층

G 가족: 5남2녀

1남1녀

미혼

81세

50세

22세

상업

파트타이머

취준생

무학

고졸

초대졸

하류층

하류층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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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쟁·식민지 시기와 생계노동자로서의 조모세대

노동자로서의 삶을 강요받은 조모 세대의 삶 속에는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

이 그녀들의 삶을 억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와 전쟁은 ‘남성의 부재’라는 억압을 주어

그것이 아들 출산, 즉 ‘장남 출산과 장남 출세’의 문화 전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세대에서

는 ‘노동자’이며 ‘가정 생계 담당자’로서, 또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강한 어머니이자 강한

여성’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그러한 삶의 회한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대한 ‘여자 팔자는 남자

나름이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전수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동시에 조모 세대는 본인의 힘든 삶이 ‘배우지 못한 탓’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예를

들면 F가족과 G가족의 조모 세대는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다, 출세해서 남보란 듯이 잘 살고 싶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산업화 · 고도성장기와 모세대의 경제적 자립 지향성

모세대는 어린 시절은 가사를 돕거나 동생을 돌보고, 일정의 학력을 마친 후 취업을 강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기에 따른 산업화 붐에 공장에서 ‘공순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또는 가정 내에서 ‘부업’으로라도 돈을 벌어 가정과 장남의 학비원조, 결혼 후에는 생계를 돕

던 여성상이 나타난다. 모 세대는 ‘부모와 장남에의 원조’와 ‘경제적 자립’ ‘전업주부로서의 정

체성’이 강했다. 모 세대의 특징은 학력이 높을수록 의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삶’과 ‘보람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이 되면, 기본적인 학원을 보내

는 등, 계층과 무관하게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D 가족의 모

세대인 50대 여성은 이하와 같이 자녀교육관을 설명하였다.

석사이상을 졸업해도 전문직으로 일할 수 없는 현실이 늘 빠듯하다. 두 아이가 고

등학교 때 매월 사교육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달했고, 큰애가 재수할 때는 1년

간 5천만 원을 학원비로 썼다. 후회가 되지만 그게 부모의 도리이고 원망 듣고 싶지

않아서 해달라는 것은 다해줬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마다 해외여

행을 가는 등, 여유가 있다. 그에 비하면 애들한테 기본적인 학원은 보내야했다. 딸은

여유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편히 살았음 좋겠다.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좋은 학력을

주고 싶었다.

또한 이 세대는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지원하면서 부모에 대한 애정과 원망이 빈번히 교차

함을 확인하였다. 부모 세대의 ‘남아선호’ 및 ‘장남에의 지원’을 강요받았고 20대에 상경 후,

자립하여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며 스스로 연애결혼을 하여 ‘아파트를 구입해서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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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 무한경쟁시대와 손녀세대의 ‘학력’ 및 ‘성공’ 지향성

손녀세대는 ‘학력’을 통한 ‘경제적 여유’의 문화전수가 강했고, 사교육을 받으며 전략적으

로 교육에 투자받은 세대로서 ‘경쟁’과 ‘성공’이 중시되었으나 좌절감 또한 나타났다. 높은 학

력에 따른 급진적인 여성의 의식변화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사회진출과 고용 부재 등으로 인

해 세대를 거쳐서도 여전히 경제적 여유와 생계가 중시되었고 그 조건에는 ‘좋은 배우자’가

강조되고 있는 공통성을 갖는다. 또 이 세대는 ‘엄마처럼 육아를 할 자신이 없어서’ , ‘능력이

없어서’ 혹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비혼 및 비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일부는 ‘부모에게 투자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성공해야 하는 초조함과 좌절감 또한

나타났다. 그리고 엄마에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것’을 강요받고 있음을 일부가 증언하

였다. 20세의 여성 H는 이하와 같이 증언하였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까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는 바로 차를 타고 달려왔다.

주말에는 집에 와서 또 학원을 다녔다. 부모는 내게 너무나 희생적이었다. 대학에 들

어가서 맘에 드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엄마에게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사는 아이라고

하니,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전문직을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지역과 경제적 계층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참여자 3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3 세대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은 ‘경제적 안정’과 ‘성공’이라

고 할 수 있다. 조모세대에서는 생계를 위해 농사 등의 노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고도 경제

성장기에 유년시절을 보낸 모세대에서는 경제적 원조와 독립을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조모 및 모 세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하위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은 손녀

세대에게 학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계층

을 ‘경제력’에 두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하여 ‘좋

은 배우자’를 만날 것을,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5> 세대별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내용의 재구성

구 분 문화 경험과

역사적 맥락

문화전수로의 재구성

손녀세대

전략적 교육

자녀관리 문화

사교육열, 학력중심

경쟁세대, 남녀 성비 차

성공, 학력

좋은 배우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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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젠더인식 및 갈등에 주목하여 한국의 3대 여성에 걸친 가정

교육 및 문화전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곱 가정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3세대 간의 가정교육 및 문화 전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2차적으로는 미

시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개인사와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진술의 공통점을 문화

전수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성 역할 정체성 형성과 젠더갈등의 관점에

서 여성들의 가정교육 및 문화전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첫 번째, 3 세대 내에서 공통적으로 전수되는 내용은 ‘학력’과 ‘성공’을 바탕으로 하는 ‘경

제적 안정’을 위하여 ‘좋은 배우자 만나기’에 대한 소망이다. 3세대 모두 각 세대별 시대적 요

구에 부합하는 목표로서의 ‘학력’이 가장 중시되고 있었다. 현모양처 세대를 거쳐 고학력 전

업주부를 중심으로 의식의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전문직 혹은 중산층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

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갖는 의미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가정에서도 사교육 및

교과교육의 관리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력 중시 사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특징으로부터는, 가정에서 경제적 안정에 기반한 가계의 계승에 대한 가치가 우선시 되

：20-45세 과보호 부동산 투자, 한자녀 증가

학원뺑뺑이, 지방소멸시대

경제적 자유,

라이프스타일,

비혼, 비출산

모세대

：46-65세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부여

가정에의 경제적지원

경제적 자립

제1차, 2차 베이비 부머

고도성장, 무한경쟁세대

도시집중화, IMF 경제위기

백만 명 출생 세대

장남우대, 남아선호

공순이, 공돌이

경제력, 성공

인내와 희생, 장남 지원

부모에 효도

좋은 배우자

행복한 가정

조모세대：

66이상

가사 및

생계책임자로서의

희생적 여성상

남성의 부재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부친부재, 생계, 노동

남아선호사상, 배움, 글쓰기

집안 살림, 노동, 가사

여자다움, 여자 팔자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기

아들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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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여성의 성 평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현대사가 빈곤과 생활불안정을 극복한다는 명분 속에서 여성의 차별을 감수하게 한 사회풍토

를 만들며, 성차별문화가 재생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예의범절’에 해당하는 규범적 가정교육은 3 세대 모두 공통적으로, 유아시절

에는 중요시되었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거짓

말 하지 않기’ ‘매너 지키기’ ‘식사 예절’ 등 보다는 ‘학력’과 ‘사회적 성공’이 더욱 중시되고 있

었다. 나아가, 면담 조사를 통해서는 피억압자(조혜정, 2008)로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을 둘러

싼 젠더 갈등은 조모 및 모 세대에서 반복되어 재생산되고 있었다. 조모 세대의 일방적인 장

남 지원과 모 세대에서의 남녀의 성차별적인 지원, 그리고 손녀 세대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중시 등이, 여성 세대 내에서 양태는 다소 다르나 의존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의 여성상을 전수하는 문화가 재생산이 되고 있었다. 이로써 가정에서는 남성중심의 사

회의 관행을 그대로 사회화한 특징을 보이며 젠더인식과 태도에서 가정교육의 자율성이 견지

되지 못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20대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생일파티’ 등의 핵가족 행사가 다소

중시되면서, ‘개인화’로의 전환도 보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설날 등의 명절’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차별의 문화가 사회 및 문화적으로 재생산됨을 이해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명

절 행사에서 남녀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모든 세대에서 다수가 언급하였다. 따라서

현재 3 세대의 성 역할 의식이 혼재하지만 유교문화사회에서 모와 조모세대가 연장자 권위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사회관행 속에서 성차별문화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학습에서의 소외로 인하여 내면적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희박했던 한국 여성

의 삶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에 전업주부의 역할이 합류하여, 전략적인 자녀교육과 자

산증식 쪽으로 성 역할 정체성을 강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정뿐 아니라 지역 평생교육기

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여

전히 의식 제고나 사회적 공공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저조한 현실이다(박재

규, 2004). 즉 삶의 질과 공공성을 자각하게 하는 여성평생교육의 부재는, 세대를 거쳐 차별적

인 성 역할 인식을 재생산할 수 있어 비판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 여성의 학력과 의식

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정 내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문화가 여성 세대 간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은, 가

정 특히 젠더인식에 취약한 모친을 통한 문화전수로 인하여 발생한 모순이라는 관점에 주목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연구성과에 주목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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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에서의 젠더인식과 행동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다. 성 평등교육은 이미 글

로벌 이슈이고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교육 성 평등의 이슈

가 의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조혜승, 안해정, 2022) 본 연구는 공식적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사적영역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성 평등교육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

를 던지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성 평등 정책이나 환경조성에 의한 성과여부가 기

본적으로 가정에서 일상적이고 오래된 젠더 갈등의 과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도 하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청소년

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자아정체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성 평등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의 과제를 사회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교육의 영역에서 성 평등교육이 주요 과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모가 가

정에서 젠더갈등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젠더인식과 행동개발에 관한 강좌나 프

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의 젠더인식과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세대를

거치며 문화전수를 해오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평생교육의 과

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 평등 교육연구는 주로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이분화된 성 역할 및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하고(강병희, 박윤경, 정영선, 2022),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과학자의 성비와 관련하여 집

필진 및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채희인, 노석구, 2022) 문제가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여성들이 이러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모친을 통하여 가정에서

성 역할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젠더행동은 아이의 젠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교에

서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부모도 가정에서 성 고정 관념에 적극적으로 도전하

고 양육자와 아동 모두의 행동과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 성 평등한 행동을 강화할 책임(이

은경, 김영빈, 2017; Chick et al., 2002; Mulvey & Killen, 2015; Vilkin et al., 2020; 유주영,

2022)에 대하여 공감을 심화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평생교육에서는 자녀의 젠더인식과 행

동증진을 위하여 가정에서 모친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실천과제를 수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성차별적인 언어, 역

할, 태도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은,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와 역량개발이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젠더 갈등은,

남성중심의 지배구조에 기반한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의 증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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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 차별의 그림자도 부각되며 이슈화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가기 위

하여 이러한 사회구조에 그대로 적응하는 여성들의 태도와 맞물리며 차별성의 개선이 지체된

모순도 있다. 그리하여 여성평생교육과제로서, 가시화된 젠더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삶의 과제에서 주체적인 참여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교문화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자신의 사회적 삶을 포

기해야 하는 희생을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상에서의 가사와 노동을 강요받았던 모

혹은 조모 세대는 자신의 자녀에게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길 희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문대

에 진학해야 하고 그 결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교육방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가정 내의 가정교육 주체자인 모친을 중심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의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여성평생

교육 및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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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of Third-Generation Korean Women: Focus on the

Propagation of Gender Roles among Granddaughters,

Daughters, and Grandmothers

Lee, Eun Ju(Myongji College)

Jang, Ji Eun(Sungkyunkwan University),

Kim, Sunny(Myongji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and describ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among three generations of Korean

women: namely, granddaughters, daughters, and grandmothers. The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cultural transmission in the home over three generations with a

focus on the propagation of women's gender roles. The study employes a narrative

approach to the research, being fundamentally qualitative in nature. First, 110

women aged 20 to 90 were surveyed (online) on the content of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within their families. Second, seven families with three living

generations of women were interviewed and their relevant life experiences recorded.

The content of home education and cultural transmission received within the family

were analyzed, with focus on the propagation of gender roles.

The analysis of survey results reveal that younger Korean women continue to

inherit attitudes and perceptions that prioritize success and education from their

mothers or grandmothers.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results show that a key

concept culturally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of Korean women was the

importance of choosing a good spouse. This holds regardless of gener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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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lass. This suggests that spousal choice remain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social mobility for Korean women, despite an increase in women’s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The work concludes by describing the implications for

policy carried by the analysis and proposes lifelong education in the home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 Key words: three generations of Korean women, family education, cultural transmission,

normative family education, gende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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